
나의 모든 경험이 커리어가 되는 질문들 
스스로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 양식입니다.

단순한 답변을 넘어, 스스로의 커리어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질문들로 구성했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답변해보세요.


STEP 1. 명함 뒤에 숨겨진 '진짜 나' 발견하기 
회사의 타이틀(브랜드명, 직급)을 떼어냈을 때, 당신은 현장에서 어떤 가치를 만드는 사람인가요?

나는 매장에서 일할 때 주로 어떤 '동사'를 쓸 때 가장 즐겁거나 에너지가 넘치나요?  

(설득하다, 정리하다, 가르치다, 관찰하다, 연결하다 등) 
 

동료들이 바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꼭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해"라고 말하는 당신만의 전공 분야는?

(상품 진열을 멋있게 한다, 동료를 잘 가르쳐준다, 고객에게 정말 친절하다, 감정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등) 

 
STEP 2. '짜치는 일'에서 '콘텐츠' 발굴하기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루틴 속에 당신만의 전문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아주 사소하지만 "오늘 이건 내가 진짜 잘 처리했다"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까다로운 고객의 표정을 바꾼 한마디, 재고 창고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바꾼 일 등) 
 

남들은 대충 넘어가지만, 당신만은 유독 예민하게 신경 쓰는 현장의 디테일은 무엇인가요?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STEP 3. 점들을 이어 '선'으로 만들기 (Connecting the Dots)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고민을 이어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해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현장 업무 역량이 만약 전혀 다른 산업군이나 직무로 옮겨간다면, 어떤 이름의 '강점'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

(VM-상품진열, CS-고객응대 특화, Training-직원 교육 및 코칭, Sales-영업/판매능력 우수, Operations-재고정리 등) 

전혀 다른 직무와 산업으로 옮겨가더라도 반드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가져갈 수 있는 나의 역량이 있습니다. 

짜치는 일이라고 나의 일을 폄하하지 않고 모든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일을 할 때에 더욱 즐겁게 신경써서 해
보는거예요.  

STEP 4. 0단계 실행: 첫 줄의 용기 
생각만 하던 일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작은 시작입니다. 이력서의 맨 첫줄에 적고 싶은 한 줄이 있나요? 회사 이름 대신 '내가 하는 일의 본
질'이 드러나게요! 저의 링크드인 프로필 문구를 한 줄로 공유해드릴게요. 
(“글로벌 리테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 중심의 교육 설계와 리더십 코칭을 통해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하는 리테일 트레이닝 전문가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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